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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작가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에 

대하여

윤석진**

한운사(1923~2009)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 한국사회의 실상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통해 한국 방송극의 초창기를 개척했던 극작가

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당대 대중을 위로하기 위해 방송극 창작

에 뛰어든 한운사는 발표하는 작품마다 청취자와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

시키면서 1960~1970년대 한국 방송극의 토대를 구축한 작가로 평가를 받

았다.1) 특히 그는 “우리가 겪은 전쟁을 소화를 하고 넘어가자니, 그 시대

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었느냐, 그 시대 어른들이 무슨 이 망발을 했느냐,

또 그 어려운 이 환경을 어떡해서 극복하고들 넘어갔느냐. 이런 얘기들

은 하나의 그 시대의 보고로서, 마땅히 냉겨둬야 된다.”2)는 생각으로 가

능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극을 통해 전쟁에 대한 자

신의 생각을 당대 대중에게 전달했다.

한국 방송극사에서 최초의 TV영화로 기록되고 있는 한운사의 6․25특

* 한운사의 육필 원고와 등사된 대본에는 제목이 <레망호에 지다>로 표기되어 있지

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레만호에 지다>로 수정하였음을 밝혀둔다.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윤석진, ｢극작가 한운사의 방송극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4집, 한국극예술학회,

2006, 145~148면 참조.

2) 이영미 채록, ｢생애사1-사회성 있는 드라마 창작의 쾌감｣, �구술로 만나는 한국예술

사-한운사(http://oralhistory, knaa.or.kr/oral/archive/ARTIST)�, 국립예술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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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극 <레만호에 지다>는 “언젠가는 남과 북이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일

찌감치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도로 창작된 작품이다. 1968년 정인섭 

연출로 TBC에서 방송되었던 3부작 라디오드라마를 임학송 연출의 KBS

텔레비전드라마로 리메이크하여 1979년 6월 23일과 24일에 90분씩 2회로 

나뉘어 방영되었다. 이영하, 정애리, 김진해, 이종만, 이신재, 나옥녀, 강민

호, 반효정 등이 출연하였고, 최초의 해외 로케이션을 시도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스위스 한국대표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는 ‘이재원(이영하 분)’이 자신

을 찾아온 북한 공작원 출신의 초로의 낯선 남자 ‘장근일(김진해 분)’을 만

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의 <레만호에 지다>는 ‘분단’과 ‘이산’의 상처를 

현재화시킨 이야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 스위스 한국대표부 서기관으

로 발령받은 이재원은 본격적으로 외교관 업무에 착수하기 전, 국제기구가 

모여 있는 도시의 대학답게 통역과로 유명한 제네바대학을 둘러보다 한국

전쟁 중에 헤어진 아내 ‘하마리(정애리 분)’를 발견하고 놀란다.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탈출한 유학생들을 체포하기 위해 제네바로 파견 나와 있던 

북한 공작원 하마리 역시 남편 이재원을 보고 놀라지만 함께 있는 동료를 

의식해서 모른 척하고 자리를 떠난다. 한국전쟁 당시에 헤어진 신혼부부가 

남한의 외교관과 북한의 공작원이 되어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회

한다는 극적 설정3)이 분단과 이산의 현실을 환기시킨다.

이재원은 아버지가 반동악질변호사로 몰려 인민군에게 납치된 후 한

국이 당하고 있는 가혹한 시련에 대해 강력한 반항심을 가지게 되었고,

두 조각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 외교관이 된 인물

이다. 반면 하마리는 타고난 미모와 뛰어난 영어 실력에 남한 출신이면

서도 당성까지 출중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

3) <레만호에 지다>의 이러한 극적 설정은 <남과 북>(1964년), <하얀 까마귀>(1966)와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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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원이지만 다소 모호한 태도 때문에 함께 파견 나온 공작원의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척에 두고도 만날 수 없어 답답

해하던 이재원은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하마리를 찾아가고, 동료 공작

원에게 감시받는 처지의 하마리는 이재원의 신변이 위험해질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그러는 사이에 이재원과 하마리가 부부 사이였다

는 것을 알게 된 한국대사관의 참사관은 이재원에게 북한 공작원들이 제

네바에 와 있는 목적을 밝혀보라고 지시하는 한편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

섭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북한 공작원은 하마리를 이용해 이재원을 포

섭하기 위한 공작을 꾸민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짧은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목적과 상관없이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게 된 이

재원과 하마리는 이국의 풍광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한국전쟁 때문에 누

리지 못한 신혼의 단꿈에 빠져든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이재원은 하

마리에게 서울로 가자고 설득하고, 하마리는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 평양

에 있는 자식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며 이재원의 제의를 거절한다. 자신

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갈 즈음 하마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하는 비극을 원망하며 한 부모 형제라며 손을 잡아줄 날을 기다리며 떠

난다는 편지를 남기고 홀로 숙소를 빠져나온다.

한편, 동유럽에서 도망쳐온 변절자들을 체포하지 못한 대신 남한 외교

관인 이재원을 포섭하여 납북시키려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을 아쉬워하

던 장근일은 평양으로 돌아오라는 지령을 받는다. 하마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재원은 북한 공작원들이 묶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 장근일을 만나 

담판을 짓는다. 그리고 서유럽으로 탈출한 북한 유학생들의 명단을 원하

는 장근일에게 이재원은 하마리를 망명시킬 계획으로 가짜 서류를 넘겨

주기로 한다. 이재원과 하마리를 두고 남한과 북한의 좇고 쫓기는 추격

전 끝에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남한 참사관은 

두 사람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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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은 장근일에게 하마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하마리는 마음과 

달리 사랑은 순결하고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실망했다며 

표면적으로 이재원을 공격한다. 사랑하면서도 애써 그것을 부정하는 두 

사람을 안타까워하던 남한 참사관은 비록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한 핏

줄을 나눈 동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원과 하마리의 결혼식을 마련해

줘서 사랑의 순수함과 한민족의 위대함을 세계 만방에 알려주자고 북측 

단장 장근일에게 제안한다. 하지만 하마리는 북한 체제의 위험성을 폭로

하고 망명할 것을 권유하는 이재원에게 평양에 있는 아이가 바로 이재원

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신은 평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돌

아선다. 하마리의 말에 놀란 이재원은 자신이 결국 하마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격이 되었다고 자책하며 괴로워한다.

동료 공작원들에게 잡혀가다시피 끌려간 하마리는 장근일에게 귀한 

청춘을 모두 바치면서 최선을 다 했지만, 한 시간도 마음 편히 쉴 수 있

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따진다. 장근일은 하마리에게 포도주를 권하며 

조국에 대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권한다. 포도주를 손에 

든 하마리는 남북통일을 빌미로 24시간 긴장을 강요하는 북한 체제를 비

판하면서 비록 이틀 동안이지만 최고의 행복을 맛보게 해준 이재원에게 

자신의 루즈를 전해주고, 자신의 시체를 레만호에 뿌려달라는 마지막 말

을 남기고 총살당한다.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대신 사랑을 선택한 하마

리가 포도주잔을 떨어뜨리며 처참하게 죽는 장면은 마치 순교자의 최후

를 상징하는 듯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만호에 지다>는 한국전쟁으로 이산가

족이 된 신혼부부가 남한 외교관과 북한 공작원 신분으로 스위스 제네바

에서 다시 만나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사랑을 확인하지만, 북에 두고 온 

자식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고도 북한으로 돌아가려던 여자가 끝내 처참

하게 죽게 된다는 비극적인 내용의 작품이다. 비록 표면적으로 ‘반공’을 

표방한 것은 아니지만,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근거로 통일을 지향함4)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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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결과적으로 반공드라마의 틀에 갇힌 특집극이라 할 수 있다. 하지

만 <레만호에 지다>가 한국전쟁과 분단 현실에서 비롯한 사회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가적 고민의 결과물인 것만은 분

명하다. �한국극예술연구�44집에 공개하는 자료는 한운사의 육필로 작성

된 <레만호에 지다>의 작의(作意) 원고와 등사본 대본이다. 앞으로 한운

사의 방송극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4) 남한 체제의 우월성은 <레만호에 지다>의 ‘작의’에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언급

되어 있는 부분이다. “군사혁명 후의 새로운 한국은 근대화를 내세우고 국민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뛰어 갈 것을 요구했지만, 북의 군사력이나 산업 발전에 비하여 

다분히 낙후된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북에 대하여 결연히 우월감을 가

질 수 있었던 것은 인민의 존재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의 존중이, 우리 한국에

서는 가능하나, 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동란을 통한 순수 실천의 귀중한 결론 때문

이었다.”(한운사 육필 원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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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11 212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13 214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15 216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17 218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220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21 222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23 224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25 226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27 228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29 230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31 232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33 234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35 236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37 238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39 240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41 242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43 244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45 246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47 248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49 250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51 252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53 254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55 256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57 258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59 260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61 262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63 264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65 266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67 268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69 270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71 272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73 274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75 276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77 278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79 280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81 282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83 284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85 286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87 288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89 290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91 292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93 294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95 296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97 298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299 300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01 302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03 304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05 306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07 308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09 310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11 312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13 314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15 316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17 318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19 320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21 322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23 324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25 326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27 328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29 330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31 332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33 334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35 336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37 338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39 340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41 342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43 344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45 346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47 348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49 350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51 352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53 354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한운사의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윤석진 355 356 한국극예술연구 제44집


